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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010-9075-2380

주거급여, 올해는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
  -(지원대상) 기준 중위소득 45→46%로 확대 -

  -(지원금액)‘21년 대비 평균 5.6%인상(4인가구 최대 391천 원) -

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(전·월세 임대료)를 지원하는 주

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. 

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%(4인

가구 기준 219만 원)에서 46%(4인가구 기준 235만 원)로 확대하고, 임

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.

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

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(4인가구 최대 391천 원)하고 주택 노후도에 

따라 개보수(457만 원~1,241만 원)를 지원하는 등 2015년 7월 맞춤형 

개별급여 제도 도입 후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.

한편 시는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월평균 75,915가구에게 173,191백

만 원을 지원했다. 올해는 월평균 86,148가구를 목표로, 187,059백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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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을 투입해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

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“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

으로써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

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

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

수 모두 가능하다.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, 마이홈

포털(myhome.go.kr)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